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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기존중기억 내용의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y)이란 자기에 대해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데, 성취에 관한 내용

과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연구 참가자는 청년기 여성(M=21.56) 18명, 중년기 여성(M=54.13) 15명, 노년기

여성(M=74.35) 20명으로 총 53명의 성인여성이었으며, 긍/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각 4가지씩 총 8가지를 회상, 구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성인여성은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는 사회적 관계에 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청년의 긍정적 기억에서 또 중년의

부정적 기억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이 강조되는 서양문화와 비교해 집단주의적 성격이 중시되는 우리 문화 특성과 공동

체적 특질이 두드러진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자기존중기억의 주제에 대한 성차 및 생애 주기별 차이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자전적 기억, 자기 존중, 성취, 관계, 성인여성, 문화적 맥락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mes of self-esteem memories in female adults. Self-esteem memories mean 

memories that are focused on evaluations of the self and the themes of them are classified as achievement or social 

relationship. Eighteen young adults(M=21.56), fifteen middle aged adults(M=54.13), and twenty older 

adults(M=74.35), totally fifty three female adults participated. They recalled 4 positive and 4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mem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worth frequently focused on 

relationship themes, and this tendency was significant in positive memory of young adults and negative memory of 

middle aged adults. This suggests that social relationship is a dominant cultural value in Korea. Link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ositive/negative self-esteem memories are explained by culture, gender and 

developmental tasks. Further researches about the differences by sex and life scripts in the content of self-esteem 

memori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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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왜 나에게 일어난 과거 일을 회상하며 회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개인사에 관한 기억인 자전적 기억

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에

동의한다. 첫째는 우리가 자전적 기억을 통해 과거를 이

해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

할 수있으므로 현재및 미래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잡

아주는 안내자 역할, 즉 지시적 기능이 있다. 둘째, 우리

는 시간이 경과해도 일관된 자기상을 유지하는데, 과거

경험을 통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자기의 연속성을 가능

하게 해 주어 자전적 기억에는 자기 기능이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서 자전적 기억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대화의 소재가 되므로 사회적유대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역할을 한다는면에서 사회적기능이 있다[1,2].

이와같이자전적기억을회상, 시연, 공유하는것은 현재

의 나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사회관계증진에도 도움이

되는데, 개인이 경험한 생활사건들은 자기 개념을 쌓아

가는 한편, 자기 개념에 따라어떤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

고 평가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전적 기억과 자

기 개념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3]. 이러한 이유

로 Conway와 Pleydell-Pearce[4]는 자전적 기억을 자기

의 일부로 보았으며 자전적 기억이 자기의 연속성을 지

지하고 증진시키며 자기를 발달시킬 수 있을 때 자전적

기억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전적 기억은 매우 정서적이며[1,5,6], 개인

의 목표와 가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만약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에 관련된 사건이라면쉽게 접근

하기 때문에[7], 자기 개념 및 자기 존중에 관한 연구 문

제를 자전적 기억으로 접근하는 것은합리적이며 효과적

일 것이다.

우리가자전적 기억을 회상할 때 자기 및타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부심, 감사함, 서운함, 배

신감, 부끄러움 등을 느끼게 되는데, Pillemer 등[8]은 자

전적 기억에서 자기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

고 자기에 대해 현저히 좋거나 나쁘게 생각한 특별한 경

우를 기술하기위해자기존중기억(self-esteem memories)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자기 존중이란 전반적인 자

기 가치감을 말하는 것으로 Rogenberg[9]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혹은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Elliot와

Mapes[10] 또한자기 존중이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

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차원

은 개인의 능력과 가치 면에서 확신하는 정도를 말하는

반면, 부정적 차원은 자기를 비판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자기 존중이 정신및 신체 건강[11-13], 대인관계

[14,15], 직업[16], 문제해결능력[17] 등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

으로든 자기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면 자전적 기억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자기

존중을 이해하는데기여할 수있을까? 자기존중이긍정

및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구성되어 기능한다면 개인이

기억하는 긍정적 생활사건과 부정적 생활사건을 인출하

도록 하여 그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

다. 연구자들은 자기존중기억의 내용을 범주화하려는 노

력을 계속해 왔는데, 그 중에 탁월한 접근법은 다양한 생

활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동기는 주로 성취 목표나

사회적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성취 및 뛰어난

능력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범주로, 개인간 혹은 단체에

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또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었다[18,19]. Pillemer와 동료들[8]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꼈던 사건과 부정적으로 느꼈

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

고 인출한 기억에 대한 자기 평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장점이있다. 이렇게 인출된 기억을 Woike 등[19]

의 분류법에 따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인 감정이 어떤 주제의 자전적 기억에 드러나는지를 분

석한 결과,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대체로 성취에 관

련된 주제였던 반면,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사회적인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대학생 집단과 혼성 대학생 집단 그리고 중년 여성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이후에 Ivcevic 등[20]이

남녀 대학생에게 10-15세에 발생한 자기존중기억을 회

상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성취에 관한 주제, 부정적인 자기존중기

억은 사회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적 기억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자

전적 기억을 사건 발생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

에서는 청년기는 정체감 관련 기억이 많았고 성인 초기

에는 친교, 중년기 이후로는 생산성에 관한 기억이 많아

각 시기에 주를 이루는 기억의 주제가 심리사회적 발달



성인여성의 자기존중기억 주제에 관한 연구: 성취 혹은 관계 315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21]. 노인 대상의 또

다른 연구에서 자전적 기억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

보았을 때결혼에관한 기억이많았고직업, 자녀, 배우자

및 부모의 죽음, 여행, 교육, 성취, 은퇴, 이혼, 질병, 사랑

등에 관련된 사건을 회상하였다[22].

상술한 바와 같이 자전적 기억은 자기를 이해하고 자

기존중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도구이지만 자전적 기억과 자기존중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자전적 기억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어떤 사건을 통해

긍정 및 부정적인 자기존중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억압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

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살아 온 여성의 자기존중기억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가자를 청년, 중년,

노년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 증가에따른 자기존중기억의

주제 범주별 변화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각 범주의 기억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대학교 및 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청년

기 여성(M=21.56) 18명, 중년기 여성(M=54.13) 15명, 노

년기 여성(M=74.35) 20명, 총 53명의성인기여성이었다.

회상및 기억내용에영향을미칠수 있는요인을통제하

기 위해 참가자는 인지기능이 정상군에속하고 정신장애

가 없어야 하며 우울척도점수가심한 우울 상태에 해당

하는(BDI≥24, GDS≥22)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너무 낮으면 자기존중 관련 사건의 회상

및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척도 점

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도 참가가 제한되었다. 참가자

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자기존중기억 회상

참가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 중에 자신에 대해

긍/부정적으로 느꼈던 일을 각 4가지씩 회상하도록 하였

다. 일반적인 자전적 기억 연구법에 따라 사건은 구체적

인 시간과 장소가 있는 것으로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

야 하고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일어난 사건은 제외되었

다. 연구자는 참가자가 자전적 기억을 구술하는 동안 어

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아’

와 같은 경청 반응만 하였다.

2.2.2 몬트리올 인지기능 검사(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 MoCA-K)

MoCA-K는 Nasreddine 등[23]이 경도인지장애를 선

별하고자 개발한 검사 MoCA를 수정, 보완하고 타당도

평가를 거쳐 한국형으로 작성되었다. 시간공간실행력, 어

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 회상력, 지남력 등으

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며 경도인지장

애 선별을 위해 절단점을 22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2.2.3 자아존중감 척도(Rogenberg Self Esteem 

Scale: RSES)

Rogenberg[24]가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

해 개발한척도로 2개의 하위요인,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4 노인우울척도(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GDS)

노인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Yesavage 등[25]

이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예/아니오’

young adults(n=18) middle-aged adults(n=15) older adults(n=20)

M SD M SD M SD

age 21.56 1.34 54.13 5.05 74.35 4.98

years of education 14.22 1.06 14.33 2.66 10.75 4.78

MoCA 28.94 1.16 26.00 2.51 24.4 3.02

RSES 34.94 6.42 36.87 3.27 35.10 4.85

BDI/GDS 8.61 4.41 7.27 5.82 9.65 6.18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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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답하는 이분척도의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신

체적 증상과 관련된 문항은 배제하고 우울의 인지 및 행

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우울 측정에 적

합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

2.2.5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26]이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도구로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

은 0～3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63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

2.3 연구절차 

참가자는 이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

한 후, MoCA, RSES, KGDS/BDI 순서로 검사를 실시하

였다. 그 다음, 자기에 대해 긍/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

을 각 4가지씩 회상하였는데, 참가자의절반은 긍정적 자

기존중기억을,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을 먼

저 회상하여 구술하였다. 총 8가지사건의 구술을 마치면

각 사건이 발생한 당시 참가자의 연령을 확인하였다. 모

든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있었으나 대체로

1시간～2시간 정도였다.

2.4 자료분석

자기존중기억의 내용 분석은 Woike 등[23]의 분류법

에 따랐다(Table 2 참조). 범주는 크게 ‘성취’ 그리고 ‘관

계’로 나뉜다. ‘성취’는 개인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완수하거

나 성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예이며 부정적인 예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

출된 예로는 평생교육원에서 구연동화를 배워 자격증을

취득한 일, 준비가 미흡하여 조별 발표를 망친 일 등이

있었다.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경험에 속한

다. 긍정적인 예로는 즐거운 사회 경험, 사랑, 친밀함, 우

정, 이해, 사회적 수용 등이 있고 신용이나 충성의 배신,

부정직, 이해 부족, 사회적 거부 등이 부정적인 예다. 본

연구에서의 예는 이웃 할머니를위해 약을 사드린 일, 어

린 아들의 잘못을 과하게 나무란 일 등이었다. 두 가지

주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서 양쪽 모두 포함하고 있

으면 ‘성취 및 관계’로 분류되며 두 가지 범주 어느 것에

도 속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된다. 두 연구자 간 분류

일치도는 ‘성취/기능’ 주제에서 91.83%, ‘사회관계’ 주제

에서는 94.27%였으며,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themes examples

achievement/mastery orientation
events that are experienced as
meeting(or not meeting) a personal
standard of excellence

positive success, recognition, accomplishment

negative defeat and failure to achieve a goal

interpersonal/affiliation orientation
event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being with others

positive
enjoyable social experiences, love, intimacy, friendship,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social acceptance

negative
betrayal of trust or loyalty, dishonesty, lack of understanding, between
people, social rejection

both
events that contain
achievement/mastery and
interpersonal/affiliation themes

positive
when the joy of personal achievement is shared in a significant way with
loved ones

negative failure to accomplish tasks by disagreement of friends

neither
events that are focusing on themes other than
achievement or
interpersonal relationshis

positive
obtaining tickets for a special concert, getting riding lessons for a birthday
present

negative getting hurt from a fall, catching a disease

Table 2. Content coding of self-esteem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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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해석

성인여성의 자기존중기억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

자들이 회상한 기억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전체

참가자에 대한 주제별 백분율은 Fig. 1과 같이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은 58.96%가 ‘관계’ 관련 주제였고 35.38%

가 ‘성취’ 관련 주제였으며두 가지 주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3.3%, 기타 2.36%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의 경우에는 ‘관계’ 관련 주제가 65. 57%,

‘성취’ 관련 주제는 30.66%,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기

억 중부정적인 것은없었으며 두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

는 기억은 3.77%였다.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

별로 분류한 ‘성취’와 ‘관계’ 주제의 백분율은 Fig. 2와 같

다. 긍정 기억에서청년은 성취가 23.61%, 관계가 69.44%

였고 중년은 성취 30%, 관계 63.33%였으며 노년은 성취

50%, 관계 46.25%였다. 부정적 기억에서는 청년은 성취

가 34.72%, 관계가 61.11%, 중년은 성취 16.67%, 관계

78.33%, 노년은 성취 37.5%, 관계 60%로 나타났다.

Fig. 1. Content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Fig. 2. Content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memories 

긍정 및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성취 및 관계 주제

의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
=12.40(p=.015),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
=27.28(p=.000)로 나타남

으로써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에 대한 기억 모두 내용의 주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기존중기억의 정서와 주제 간

관계를 분석하면 청년집단에서는 긍정적 자기존중기억

은 
=21.59(p=.000),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

=9.38(p=.052), 중년집단의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은 

=5.51(p=.239),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은 
=20.47(p=.000),

노년집단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
=1.51(p=.825),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는 
=4.53(p=.339)으로 나타

남으로써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중년은 부정

적 자기존중기억에서 내용의 주제에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여성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 자기존중기

억 모두 성취보다 관계에 관한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특성은 청년의 긍정적 기억과 중년의 부정

적 기억에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의 주제별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취 주제는 청년집단에서 학업관련 내용이 61.9%로 가

장 많았고 중년은 학업이 46.43%, 직업이 32.14%였으며

노년에서는 직업이 41.43%, 취미나 특기 관련 내용과 자

금 관리에관한 내용이 동일하게 15.71%, 건강 관리관련

내용이 12.86%로나타났다. 사회관계 주제에서는 청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억이

43.62로 가장 높았고 모르는 타인이 19.15%, 부모가

17.02%였다. 반면, 중년집단에서는 친구가 22.35%, 부모

17.65%, 자녀 15.29% 순이었으며 노년집단은 친구가

23.53%, 배우자 18.82%, 그 다음으로 자녀, 친척, 형제가

약 8%로유사하였다. 이는 성인기 동안 직무가 학업에서

직업으로 옮겨 가고 은퇴 후에는 취미 및 특기 활동으로

바뀌는 과정을 반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청년기에는 친

구가 주 관심 대상이었다가 중년에는 돌보아야 하는 부

모 및 자녀가 비중 있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노년에는 배

우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각 연령집단

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제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반영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참가자가 몇세일

때 발생한 사건을 회상했는지를살펴보면청년집단은 19

세와 20세에 발생한 사건이 35.42%로 가장 높았고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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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3세까지가 비슷한 빈도였다. 중년에서는 40대에

일어난 사건이 35%, 50대의 사건이 33.33% 순이었으며

노년은 60대 사건이 33.13%, 70대 사건이 28.13%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기를 제한하지않았을 때 청

년, 중년, 노년집단은모두 근래에일어난사건을주로회

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대학교 여학생, 중년 여성, 여성노인으

로 구성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에대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느낀 사건에 대한 기억, 즉 자기존중기억

을 회상하여 구술하도록 하고, 회상된 자기존중기억은

성취 주제 및 관계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자기존중

기억의 정서와 주제 간 관계를 알아보고 연령차를 살펴

보았다. 추가적으로 기억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기억 속

의 사건 발생시 연령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성인 여성의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과 부정적인 자

기존중기억은 모두 사회관계 주제에 초점이맞춰져 있었

으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의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중년의 부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확인되었다. 자기 가치

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두 사회관계에초점이 맞춰

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자기 가

치는 성취 주제에, 부정적인 자기 가치는 사회관계 주제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선행연구[8,20] 결과와 다소 다

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자기와 관련

성이높은 자전적 기억은 자기 참조효과로접근이잘 되

고, 높거나 낮은 자존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억의 주

제는 자기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나 실망감을 반영한다.

성취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기본적인 동기이고

[27,28] 성취는 심리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전체

적인 자기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28]

긍정적인 자기존중기억으로 성취 주제가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러나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서양 문화에서는

개성, 독립, 자기 표현, 개인적 독특함에 연관된 특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성취나 성공의 인지와보상을 중요시

하나 다른 문화에서는 개인적 성취가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29].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인간관계, 집단의 조화,

일치를 중시하여[30] 독특하고 독립적인 이야기보다 다

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적응하는 것이 강조된다[31].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잘

발현할 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클 것이며, 자기 문화에

서 중요시하는 특성의 결핍을 발견할 때 실망감은 더욱

클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속 욕구가

있고 소외나 고립을 피하고자 하며 사회관계에서의 부조

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게다가 타인과 좋은 관계에서

받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사회관계에서의 문제가 생활 만

족도와 자기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

[8]. 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참가자가 여성이라는 측면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5개 국가의성 고정관념에 대한

조사에서 남성은 경쟁적, 모험적, 신체 건강 같은 도구적

특질이 중심적이었던 반면,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으로는

공감적, 양육적, 직관적 같은 공동체적 특질이 주를 이루

었고[32], 이는 여성에게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남성에게는

직업적 성취, 여성에게는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 확립이

요구된다[33].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자전적 기억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34,35].

연령집단별로 보면 청년은 긍정적 자기존중기억에서

관계에 관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정적 기억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이 나타났

다. 입시 준비와 대학교에서의 적응이라는 힘든 환경에

서 우정을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일을 잘 수행했거

나 수행하지 못한 사건이 쉽게 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중년의 경우에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에서 관계

관련 사건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중년 여성이 배

우자와 자녀, 부모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돌보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

험이 많았을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있을 것이다. 그 반면,

노년기에는 사회관계망이 줄어들고 친밀한 소수의 사람

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므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관계

문제가 줄어들고, 신체 및 인지기능이 감퇴하는 상황에

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 주는 사건을 떠올린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적응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억의 범주별 세부적 내용에서 성취 주제는

모든 연령에서 학업, 직업 등 직무 관련내용이 많았으며

노년의 경우에는 은퇴 후 시기를 반영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직무 관련비율이줄어든대신 취미 및특기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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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등장했고 신체 기능의 감퇴가 두

드러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었다. 사회적 관계 주제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친구에

관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나 사회 관계망 및 역할 변화에

따라 중년에는 부모와 자녀 관련사건이 그 뒤를 이었고,

노년에는 친구 다음으로 배우자에 관한 사건이 많았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연령 측면에서 청년은 19～20세에 일

어난 사건을 많이 회상하였는데, 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

하고대학교입학 후낯선환경에서적응해야 하는그 시

기의 중요 발달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은

40대와 50대, 노년은 60대와 70대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비교적 근래에 일어난 사건을 인출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본연구가 국내 최초로자전적 기억과 자기존중감 간

관계에 관심을 두고 성인 여성을대상으로 자기존중기억

내용의 주제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여성이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기존중기억 모두 성취보다는 관계

관련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또한이러한 연구 결과가

정체성 및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기

초 자료를 제공해 줄것이라는 점도본 연구의 의의가 될

수 있겠다. 그반면, 연구 대상에서 청년집단은 대학입시

가 주 관심사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활을 하

고 있는 젊은이였으며, 중년은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편으로 일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자기 개발을 위

해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강좌에 참여하고있었으므로 참

가자가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

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는 이들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후에 남성도

포함되어 성차를 살펴보고 각 연령 집단을 대표할 수 있

는 다양한 참가자가 충분히 참여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발생 시기에 제

한을 두지 않고 회상하도록 하였는데, 추후에 아동기, 청

소년기, 초기성인기 등으로 구분하거나 근거리 및 원거

리로 구별하여 사건을 회상하도록 한다면시기별 자아존

중감 관련 경험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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